
- 1 -

보도자료
 2019년 8월 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과장 이영구(054-912-0601), 사무관 박수현(0617)/ 제공일: 8월 2일(총 3매)

해외여행은 즐겁게, 망고 등 생과일은 가져오지 마세요!

- 검역본부, 망고 등 해외 생과일 반입 자제 당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휴대 금지품 반입사례가

증가함에 따라 여름철에 X-ray, 탐지견 등을 통한 휴대품 
검색강화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

❍ (금지대상품목) 망고, 고추등생과채류, 흙부착식물, 살아있는곤충등 
◈ 해외병해충의국내유입방지를위한해외여행객의관심과협조당부

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, 이하 ‘검역본부’)는 여름 휴가철

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
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하였다. 

  * 출입국자 수(백만명) : (2016년) 79 → (2017년) 80 → (2018년) 88(전년대비 10%↑)

 **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건수(천건) : (2016년) 81 → (2017년) 88 → (2018년) 120(전년대비 36%↑) 

 ❍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, 고추 등 신선

열매채소, 흙 부착 식물,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.

  * 휴대 금지 품목 : 사과, 망고, 감귤, 라임, 오렌지 등 생과일, 고추, 토마토, 풋콩 등 

신선열매채소, 감자, 고구마, 마, 껍데기가 붙은 호두, 사과・배・포도 등 과수의 

묘목・접수・삽수, 흙, 흙부착 식물, 살아있는 곤충, 잡조 종자 등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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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

가능성이 높고,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

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
 ❍ 실제로 소나무재선충,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

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, 현재는 
열대・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
가능성이 높아져 있다. 

  * 금지품 폐기실적(톤) :(2016년) 209 → (2017년) 210 → (2018년) 261(전년대비 24%↑)  

 ** 소나무재선충 : 1988년 첫 발견 이후 전국 확산, 방제비용에 1.1조 소요(2019년 1월 기준)

 이에,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하여

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, 해외여행 후

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

제공하고 있다.

  * (특별검역기간, 7.29.~ 8.11.) 검역인력 보강, X-ray 검색 강화, 검역탐지견 확대 운영 등

 ** (홍보) KTX리무진(12대)・공항철도(6대) 식물검역 안내 포스터 설치, 공항철도

역사(14개소)・지하철역사(1개소) 홍보 광고, 항공사 탑승권 활용 검역 홍보 실시

 검역본부 관계자는 “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

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

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

역을 받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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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자료>

1. 인천공항 휴대 식물검역 현장사진 1부.

2. 휴대반입 금지품 홍보 포스터 2부.


